
시끼보 - 여성복시장 적극 개척 

 

시끼보의 의류(衣類)용 직물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 제1사업부에서는 

그 동안 주로 신사복시장에서 드레스셔츠 소재를 판매하고 있었으며, 근래에 

와서 새로 여성복시장 개척에 주력하고 있는데, 점차 개척성과가 보이기 시

작하였다. 이제까지 거래실적이 없으며, 가장 시장개척이 어렵다고 하는 여

성복의 제조도매상 4, 5개사가 2003년 추동절용 상품기획에 시끼보의 소재를 

채택하기에 이르렀다. 

의료 제1사업부의 2002년도 하반기 판매실적은, 2001년 동기에 비하여 10% 

이상 감소하였으며, 경상이익은 2001년 하반기에는 겨우 적자를 면한 수준이

었는데, 2002년 동기에는 5천만엔 흑자를 내게 되었다. 다만 2002년 하반기 

판매실적이 2001년 동기보다 감소되었으나 각종 경비를 삭감하여 2002년 하

반기 결산에서 흑자를 올렸지만, 이러한 수법은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, 

2003년도에는 판매실적을 10% 증수하고 순이익도 10% 증수하는 것을 목표

로 정하고 있다. 바로 여성복시장 개척이 증수 저력의 하나이다. 

이 사업부가 본격적으로 여성복시장을 개척하기 시작한 것은 2년 전이었

다. 기존시장을 처음 뚫고 들어가기 위하여 “예술품 같은 소재”를 개발하기

로 하고, 제조원가가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사상품의 3배 정도 하는 고

급소재를 개발하였다. 블라우스 소재를 예로 든다면, 1m에 1,000엔 정도로 다

른 기업의 상품보다는 3배 정도 비싼 천을 제조도매상에게 제시하였다. 이 

전술을 여성복 제조도매상들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신소재라고 인정하고 신

상품소재로 채택하기에 이르렀다. 


